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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 장하나

(25사진)가새시즌을힘차게시작한다

장하나는 오는 16일부터 호주 애들레

이드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장(파73)에서

나흘동안열리는 ISPS 한다호주여자오

픈(총상금 130만달러)에출전한다

새해 들어 첫 출전이다 2017년 시즌

데뷔전이다

장하나는 지난해 LPGA투어에서 3승

을 올렸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

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

부활이나 재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

는다

하지만 장하나는 2017년 부활을 꿈꾼

다 지난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가 심

했기에그렇다

시즌 초반에 터진 이른바 싱가포르 가

방 사건으로 겪은 마음고생은 감당하기

쉽지않았다

마음이아프니몸도나빠졌다한달넘

도록투어를쉬었다올림픽출전티켓경

쟁을일찌감치포기했다

지난해 10월 푸본 챔피언십 우승으로

건재를 확인한 장하나는 지난겨울을 어

느해보다알차게보냈다

건강은 작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됐

다 무더운베트남에서 40일동안전지훈

련을가뿐하게소화했다 옛 스승김종필

코치가 차린 동계훈련 캠프에 합류해 쇼

트게임위주로 맹훈련을치렀다

마음의 상처는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

로 치료했다 겨우내 틈만 나면 그림을

그렸다

장하나는 올해 목표는 딱히 몇 차례

이상 우승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대

신 장하나의눈길은메이저대회에꽂혀

있다

최정상급 선수로 올라서려면 메이저

타이틀이필수이기때문이다 현재 세계

랭킹 15위 선수들은 하나같이 메이저

대회우승트로피가있다

장하나는올해부터내년까지 2년동안

2차례이상메이저대회우승을목표로삼

고있다

장하나는 호주여자오픈에서 LPGA투

어최고선수로나아가는첫단추를제대

로 끼우겠다는각오다

지난 10일 일찌감치 현지로 건너가 적

응에 나섰다 장하나는 지난해 4위 2015

년 7위 등 호주여자오픈에서 늘 상위권

성적을 거뒀다

호주여자오픈은 세계랭킹 1위 리디아

고(뉴질랜드)의텃밭이다 2013년부터작

년까지 4년동안우승한번 준우승한번

3위두번을차지했다

작년에노무라하루(일본)에밀려타이

틀 방어에 실패한 리디아 고는 클럽 캐

디 코치까지 싹 바꾼 뒤 처음 나서는 이

대회에서정상복귀를노린다

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

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세계랭

킹 2위 에리야쭈타누깐(태국)은 올해처

음리디아고와대결한다

지난해이대회에서생애첫우승을올

린 노무라가 대회 2연패에 나선 가운데

웬만한대회는거의빠지지않는브룩헨

더슨(캐나다) 그리고 지난해 호주 대표

로리우올림픽에출전했던교포콤비이

민지와 오수현이 홈 코스에서 정상을 노

크한다

인도의박세리로불리는유망주아디

티아쇼크가주최측초청을받아LPGA

투어데뷔전을치른다

세계랭킹 3위 전인지(23) 4위 펑샨샨

(중국) 5위 렉시 톰프슨(미국) 7위 김세

영(24) 9위 유소연(27) 10위 박성현(24)

등세계랭킹 10걸가운데상당수는 불참

한다 연합뉴스

모굴(mogul) 스키는 눈 둔덕을

빠르게 내려와 두 차례 점프로 공중

에서묘기를펼치는종목이다

하늘에뜬상태로빙글빙글돈뒤정확

하게 착지해야 한다는 점이 기계체조와

비슷하다

최재우(23)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

픽에서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재목으로

평가받는다

이런최재우가 2012년런던올림픽기계체조금메달리

스트인 도마의신 양학선(25사진)한테 개인레슨을

받았다

양학선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

볼룸에서열린스포츠조선제정제22회코카콜라체

육대상시상식에참가했다

제17회 최우수선수(MVP)상 수상자인 양학선

은이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개

최를응원하면서최재우를언급했다

양학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다른 종

목도재미있게보겠지만모굴스키가특히기

대된다며 최재우 선수와 인연이 생겼다

기술을가르쳐줬다고소개했다

그는 내가 가르쳐준 것은 최재우 선수

의 100% 중에서 05% 정도만되는것

같다며 운동선수는 1년이나 2년

또는 4년에 한 번웃음이 나는데

최재우를포함한 모든선수

가평창에서웃을수있

으면좋겠다고말했

다 연합뉴스

도마神양학선

모굴스키스승된까닭?

장하나올첫승도전리디아고와대결

내일 LPGA 한다호주오픈

베트남서 40일 전지훈련

내년까지메이저 2관왕목표
평창기대주최재우에착지법전수

최재우


